
사전협의 없는 무단 도용,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환 논술 (煥 論述)

첨삭답안 연세대학교 2014 ‘공감‘ 2번  작성자 익명 님 

[문항 2] 

 1. 사람은 모두 자신만의 욕구와 관점을 지니고 살아간다. 따라서 다양한 이들이 한데 부대껴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개인의 의사의 충돌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러한 충돌과 그로 인해 수반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
장 좋은 대안 중의 하나가 바로 공감이다. 2. 진정한 차원에서의 공감이 실현되기 위해선 공감적 상상력, 주체의 
인식변화, 그리고 폭력의 지양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3. 우선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할 사항은 바로 공감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다)와 같은 상황에서 뤼카온
의 상황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힘들다. 그렇기에 죽음이란 대상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해 이것이 본인에게 어떤 의
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고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바로 (가)와 같은 경
우인데, 이런 경우는 진정한 공감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한다.
 4. 다음으로는 주체의 인식변화이다. 이전 단계를 통해 주체가 대상의 상황을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주체의 생각
이 이전과 그대로라면 이러한 이해는 역시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다)의 아킬레우스가 그러한 상황이라 볼 수 있
다.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의 공포에 공감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그를 죽이겠다는 본래의 결심에는 아무런 변화
가 없었다. 결국 이는 공감의 유무와 관계없이 똑 같은 결과를 양산하는데 그치고 말게 된다. 따라서 공감 이후엔 
그에 상응하는 주체의 태도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이 개입되어선 안된다. (라)의 워딩턴이 말하듯 폭력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으로, 이는 짐승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공감의 정의가 타자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란 점을 고
려하자면,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폭력은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와 달리 (다)가 뤼카온과 공
감하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살해란 폭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세가지 조건이 올바르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첨삭 포인트]

1. 의미 없는 문장 서술은 삭제해주세요.

2. 이러한 결론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궁금하네요. 제시문들에 위와 같은 요소들을 대입 해 얻은 결론이 아닌 
주관적 결론으로 논리성이 없으며,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3. 문단 자체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뤼카온은 공감이 이루어 졌다는 것인지, (가)는 왜 상상력이 부재하는지 
근거 서술도 이루어지지 않고 주장 또한 무엇인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4. 발문에서 제시한 ‘주체’는 각 제시문의 주체인 아이히만, 아킬레우스가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써 행동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발문입니다. 따라서 아이히만은 주체성이 결여되었죠. 아킬레우스는 주체성이 존재하구요. 
왜 주체의 인식 변화로 서술한 부분은 주관적 해석입니다.

5. 형식 자체도 제시문 (가), (다), (라)에 주체, 상상, 폭력의 개념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D-
총평 결론이 세 가지 개념을 통한 제시문의 분석에 의해 도출되지 않았으며, 근거 서술과 형식도 발문

의 요구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관적 해석에 의한 답안은 합격의 가능성이 낮으니, 
제시문에 근거한 답안 서술이 요구됩니다. 


